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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2024년 11월 10일 / 제663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손영채 제1독서 이주일 제2독서 김태연 / 입당 403 봉헌 513, 212 성체 156, 152 파견 6
Narrator Hawlan Ng  1st Reader Rolly Bantugan  2nd Reader Kyu Bin Shim

입 당 송 |  시편 88(87),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  1열왕 17,10-16

화 답 송 |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  

   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  

   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  

   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  

   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  

   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  

   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독 서  |  히브 9,24-28

복음환호송 |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  

   의 것이다. ◎

복    음 |  마르 12,38-44<또는 12,41-44>

영성체송 |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11월 10일 주일학교 YES Fr. Jim

11월 17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11월 24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12월 01일 주일학교 NO Fr. Augustine

 

       Yong Ah Lee, 윤정의 알퐁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예수님의 화

종종 우리는 자신의 욕구나, 자신이 믿는 정의, 가
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
키기 위해서 등등 그럴만한 다양한 이유로 화를 내
지만, 자칫 잘못 화내는 습관을 들이면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화를 내
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들을 조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오복음에서는 율법 학자들
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며 강하게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먼 인도자’, ‘윗자리를 좋아
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등 위선자라고 꾸짖
으시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까지 하
시며 열불을 토하십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선택받았
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에게 그토록 화를 
내셨을까요? 

복음은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신 동시에, 종
종 분노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환전상을 내쫓으실 때 하느님의 진노를 보여 주셨습
니다.(요한 2,13-15 참조) 또한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유하신 것에 대해 적대자들이 시비를 걸자, “안식
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 주어야 하지 않느
냐?”(루카 13,16)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
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당신을 지켜보
는 이들을 ‘노기 띤 얼굴로 둘러보시고’(마르 3,5 참
조)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행위에 대항해 
화를 내셨기에 그분께서 내신 화는 올바르고 정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올바로 사용하라고 하
셨지,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마태 
5,22)라고 말씀하신 것도, 적개심에서 비롯되어 살인

까지 유발하는 화를 멀리하고 정당하게 내야 할 화
와 그렇지 않은 화를 구분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셨습니다. 일종의 ‘친근감 있는 화’입니다. 가령, 
그분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에게 당
신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마태 16,23)고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유혹을 물리치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
습니다.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 악마에게 발붙
일 기회(틈)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에페 4,26 참조) 
될 수 있는 한 빨리 논쟁과 싸움을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죄가 되는 행동이나 적개심을 품
은 화를 내버려 두어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인간관
계를 망치기 쉽습니다. 화를 표현할 때는 늘 인내와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가 선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주교좌 기도 사제



    전례와 미사의 영성40 – 성체를 쪼갬                            김혜종 요한세례자 신부

미사 때 평화의 인사 후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제
단 위 사제의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사제는 
작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성체를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성체 조각 일부를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어린양’을 열심
히 노래하시느라 미처 사제의 행동을 못 보실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사제는 성체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고 깊은 절을 한 다음, 성반 위에 성체를 
받쳐 들어 올리고 (또는 성작 위에 성체를 받쳐 들
어 올리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
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
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제는 왜 성체를 쪼
개어 그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을까요?

무엇보다 사제는 성체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 되
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를 받아 모시
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즉, 이제 
영성체를 통해 우리가 받아 모실 성체와 성혈이 우
리 구원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달
라는 기원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 우리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쪼
개진 성체가 성혈과 다시 합쳐지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몸과 피의 일치, 곧 살아 계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표시”

(미사경본 총지침 83항)하며, 파스카 신비 안에서의 
일치를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빵을 쪼개어 나누는 예식은 사도 시대 교회
에서도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빵을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한 식탁 안에서 빵을 나눠 먹으면 모두가 한 형제
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의 
빵을 쪼개어 나눔은 무엇보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
스도와 일치하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찬례를 ‘미사’라 부르기 전
에는 ‘빵 나눔’(Fractio panis)이라고 부르기도 했
던 것입니다. 그러다 8~9세기경부터 성찬례를 위한 
작은 빵이 등장하면서 빵을 떼어 나눌 필요는 사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미사에 참례하는 모든 
이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고 한 몸
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빵을 쪼개고 그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는 것입니다.

이처럼 빵을 나누는 예식은 이제 곧 행할 영성체
를 통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1코린 10,17 
참조)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성체를 쪼개어 나누고, 그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
에 넣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
다. 모든 이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
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공지사항       

▪11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11월 4일(월) - 15일(금):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성지순례 기간 중 평일미사 없음)
  - 11월 10일(주일): 평신도 주일(연중 제32주일)
  - 오늘(11월 10일) 미사는 산호세 본당 정재훈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십니다.
  - 11월 28일(목): Thanksgiving, 28일(목) - 29일(금) 
    평일미사 없음

▪사랑의 모후 꾸리아 11월 월례 모임
  - 일정: 11월 10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2시
  - 장소: Room A
  - 대상: 각 쁘레시디움 간부들

▪트라이밸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11월 월례 모임
  - 일시: 11월 17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Room B
  - 문의: 유인숙 요한나 

▪요아킴 ž 안나회 2024년 총회와 송년회 모임
  - 일시: 11월24일(주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3시
  - 장소: The Bridge Club House 
         (9050 S. Gale Ridge Rd, San Ramon) 
  - 모든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환영합니다. 

▪성모회 주관 ‘대림환’ 만들기 행사      
  - 일시: 11월30일(토), 오후5시 - 오후 8시
  - 장소: Room A
  - 참가비: $40, 제작 판매 $40
  - 참가대상: 누구나
  - 신청 ž문의: 박경화 안젤라(408-318-7588)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 기간: 11월 4일(월) - 15일(금)
  - 참석 인원: 32명(본당 신부님 포함)
  - 본당 교우들로 구성된 성지 순례단이 성모 발현지인    
    루르드와 파티마를 순례합니다. 순례단을 위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성지순례 기간 중 평일미사가 없으며 본당 사무실도    
    휴무입니다. 교우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행사 안내
  - 일시: 12월 24일(화), 오후 6시부터
  - 일정: ① 음악 발표회: 오후 6시 - 7시 40분, 체육관
         ②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오후 8시, 대성당
         ③ 리셉션: 미사 후, 체육관
  -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교우 간의 친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quest a Care Package for TVKCC College Students
  - For college students of families registered with TVKCC
  - We are sending care packages to hard working      
    college students in our community to provide extra  
    support as a community.
  - How to Request:  Sing up at https://tinyurl.com/TVKCCCare
  - Deadline: Sunday, November 10, 2024
  - Questions? Contact Augustine Sung (925-394-4283) 

▪온라인 봉헌 시스템(Tithe.ly) 사용 안내
  - 방법1: 온라인 봉헌 웹사이트 https://give.tithe.ly 에서 봉헌
     ※ 주보· 웹사이트 QR 코드로 온라인 봉헌 바로 연결
  - 방법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봉헌
     ※ 구글 플레이·애플 앱 스토어에서 “tithe.ly”로 검색·설치
  - 봉헌시 [Member ID] 란에 신자번호(또는 전화번호) 기입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웹사이트 [온라인 봉헌 안내] 참고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11월 반모임 일정(www.tvkcc.org/2024cellmeeting)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고문순(11), 김정주(6-12), 김홍락(11), 박소현(9),        
    서한승(11), 성호승(10,11), 이주일(7-9), 정병섭(10-12),  
    조현대(11), 주영근(7-12), 최원숙(10), 홍사현(10)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고문순(11), 김정주(6-12), 김홍락(11), 성호승(10,11),    
    정병섭(10-12), 조현대(11), 주영근(7-12), 최원숙(10),    
    홍사현(10)
  - Bishop’s Appeal
    고문순(11), 김정주(6-12), 김홍락(11), 성호승(10,11),    
    정병섭(10-12), 조현대(11), 주영근(7-12), 최원숙(10),    
    홍사현(10)
  - 감사헌금 김은아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719.15 $371 $3408.4 $280 $275 $6053.55

루카 3 11/17(주일) 5:00PM Rooom A 619 889 7835

최혜리 가브리엘라 (마태 5)

https://tinyurl.com/TVKCCCare
http://give.tithe.ly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http://www.tvkcc.org/2024cellmeeting

